본 전시 <어느 날, 날씨를 밟으며>는 이혜인 작가가 꾸준히 지속해온 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쉽게는 ‘사생’이란 말로 갈음할 수 있는 이 야외 작업은 작가에게 눈앞의 경치를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기보다는, 특정한 환경을 맞닥뜨리며 발생하는 자신의 온전한 순간, 상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날씨를 느끼는 일, 의도치 않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 주어진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극복하거나 인정해야 할 조건을 인식하는 일, 그날의 습도와 온도를 신체로 감각하는 일, 그리고 눈앞의 장소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기억을 지금, 여기에 덧대어 내는 일과 같습니다. 이혜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생이라는 회화적 프로토콜 안에서 수행함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을 이어내며, 호흡하듯 이어지는 붓질로 캔버스 위에 시시각각 현재가 되는 미래를 위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작가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다시금 가늠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부터 그가 바라보는 눈앞의 장소는 끊임없는 파편적 시간이 고이 쌓인 화면으로 재현됩니다. 

